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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마비 따른 수출대란 막아야!
화물연대 부산지부, 협상 결렬되면 총파업 예고 … 5월12일 최후고비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3일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5월11일부터 수출화물

이 선적되지 못하는 사태가벌어지는 등 수출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집계에 따르면, 5월1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부산항 8개 부두의 컨테이너 반출입 물

량은 7322개로 평소의 33%에 그쳤다. 1일 전 54.8%에 비해 무려 20%p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부두마다 컨테이너 반출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게다가 부산지부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신선대부두는 반출입이 완전 중단된 상태여서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20% 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부두 운영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10일부터는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수출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는 10일 20피트 기준 200개 정도의 수출화물을 선적할 계획이지만 20% 정도가 부

두에 도착하지 못해 실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른 부두들도 사정은 비슷해 10일 하루 동안 부산항에서는 평소 

선적하는 수출 컨테이너 8000여개 중 1500개 이상이 수출 길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면 12일에는 수출화물의 50% 정도가 선적되지 못하고 13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할 것으로 운영사들은 예상했다. 환적화물도 부산항 부두 간 이동이 안돼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

부두 운영사 관계자들은 선사들은 부산항에 입항할 때 미리 수출화물을 실을 공간을 비워놓는데 수출화물이 

반입되지 못하면 부산항 기항을 아예 포기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화물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하고 있다.

5월8일부터 경고성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0일 밤에는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 

등과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부장이 사퇴하고 7개 지회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12일까지 파업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파업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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